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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연구는 국립 앙도서 의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여 로컬도서 의 거데이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사서들

을 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한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총 10명의 사서를 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화 면담을 진행하 다. 이를 통해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이 , 어려움, 활용 계획, 거형 수정 계획, 필요한 

지원에 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이 로컬도서 의 거 업무에 

기반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을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거데이터 수정, 선별, 신규작성, 지식 부족, 지원 체계 

미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거 련 교육  매뉴얼 제공, 

기 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거 련 규칙 마련, 시스템 개발  유지를 한 산  인력 지원, 소통 채   의체 

구축, 시스템과 데이터의 고도화, 참여도서 에 인센티  부여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 로 향후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운 을 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interviews with librarians who have experience in establishing 

local authority data by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authority sharing system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o understand librarians’ recognition and support for the joint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data.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0 librarian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uthority sharing system 

project were interviewed by telephone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investigate the benefits, difficulties, utilization plans, revision plans of headings, and opinions on 

necessary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the joint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data provides the basis for the authority work of the local library and brings about 

the efficiency of the authority work, but they recognized the difficulty of modifying, selecting, creating 

new data, lacking knowledge, and lacking support system. The necessary support for the joint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data was provided with education and manuals related to authority, provision of 

rules related to authority that fully consider the position of the institution, budget and manpower support 

for system development and maintenanc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 and council, system 

and data advancement, and incentive to participating libra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method and direction for the future operation of the joint utilization of national authority data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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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  자원의 검색과 집  기능을 한 표

목과 근 을 제어하는 거 업무는 편목부서

의 핵심 업무이다. 그러나 국내 로컬도서 들

은 산과 인력, 련 규칙의 미정비, 거시스

템의 미구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의 거

일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이미화, 2012). 

더구나 거를 구축하고 있는 국립 앙도서 , 

일부 학도서  등도 자  심으로 거 업

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용방식에 통일성이 

없는 한계를 지닌다.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가 개발되어 실제 

코드에 사용되기 시작하 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ISNI(International Standard Name 

Identifier)는 거데이터와 하게 련이 

있다. 로컬도서 이 단독으로 거 일을 구축

하기에는 인력과 산의 어려움이 있기에, 여

러 도서 이 력하여 국가 거 일을 구축하

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년 국립 앙도서 은 학도서 과 국

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통한 거 공유 기반

을 마련하고, 국가 거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해 학도서  95개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

리시스템(TULIP, SOLARS)을 한 거 활용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 고, 국가 거공동활용시

스템을 개발하 다(한국문화정보원, 2019). 연

구자가 2020년 8월 국립 앙도서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상 기  95개교  18개교가 신

청하 고, 18개교에 직  문의한 결과 보 된 

18개교  12개교가 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

었다. 국립 앙도서 이 국가 거데이터 공동

활용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거공동활용시

스템을 배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KERIS가 조하고 국립 앙도서 의 주도하

에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이 배포되었지만, 

상도서 의 참여와 심은 조한 상황이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은 장의 특성을 반

하여 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도입과 성공 인 정착을 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해 구체 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요성과 필수성

이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고(도태 , 1991; 최

달 , 1997),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여러 

방안과 모델도 제시되었다(오동근, 2000; 이지

원, 김태수, 2005; 윤정옥, 2006; 박선희, 2007; 

김미향, 2009; 오삼균 외, 2018). 이미화(2012)

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도서 의 거제어에 

한 황과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거

제어 방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거데이터 

구축에 실제 참여한 사서들을 상으로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인식과 의견을 논의한 연

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 앙도서 의 국가 거

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여 로컬도서 의 

거데이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사서들을 상

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

용에 한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거데이터 공

동활용을 한 운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 다. 

이 연구의 탐색  논의는 향후 국가 거공동활

용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로컬도서 에서 거 

업무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활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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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2.1 국내 거데이터 구축 황과 국가 거데

이터 공동활용 

KCR 4 (한국도서 회 목록 원회, 2003)

에 의하면, 거란 록에 사용된 이름(인명과 

단체명, 지명, 표제명)과 주제명 등의 형식을 일

되게 유지하여 련 자료를 목록상의 특정 

치에 집 하기 한 활동이다. 도서  자원의 

검색과 집 을 수행하여 검색의 재 율과 정확

률을 높이며, 이용자들이 라우징을 통한 우연

 발견이 가능하게 하는 거 업무는 도서 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이다.

국내 거데이터 구축 황은 <표 1>과 같다. 

거데이터를 구축하는 주요 기 은 국립 앙

도서 , 일부 학도서 , 국회도서 , KISTI

이다. 기 들은 로컬 심의 거 업무를 수행

하고 있어서, 입력 포맷과 거 상, 자료유형, 

주요 항목, 채택하고 있는 거형의 표기 형식, 

기술하는 하 필드 등 용방식에 통일성이 없

는 한계가 있다. 

국내 로컬도서 들은 거 업무가 어려운 이

유로 산과 인력, 련 규칙의 미정비, 거시스

템의 미구축, 참고정보원 부족 등을 언 하 다

(이미화, 2012).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기

효과는 다음과 같다(국립 앙도서 , 2018a). 

표 이 되는 거데이터 공개로 거 작성 기

들의 복투자 방지, 국내 거데이터 고품질화 

가능, 공신력 있는 국가 거데이터 유지나 리

기 명 입력 포맷 거 상 자료유형 주요 항목 구축 건수

A 학도서 * MARC21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총서표제, 통일표제

도서, 비도서, 학 논
문 등 

- 거형 기본정보: 이름, 생몰년
- 추가정보: 작명, 직업 정보 수록 등

450,000

B 학도서 * KORMARC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단행본, 비도서, 연속
간행물 등

- 거형 기본정보: 이름, 한자, 생몰년
- 추가정보: 작명, 명칭 변경 내역 등

648,945

C 학도서 * MARC21
개인명, 단체명,회의명, 통
일표제, 총서표제

단행본
- 거형 기본정보: 이름, 한자, 생몰년
- 추가정보: 주제 분야, 학력, 경력 등 

230,000

D 학도서 *
KORMARC
/MARC21

개인명, 단체명, 총서표제, 
통일표제, 주제명

MARC으로 작성하는 
모든 자료 상

- 거형 기본정보: 이름, 한자, 생몰년, 
기타 정보

- 추가정보: 작, 직업 등 
170,000

국립 앙도서 ** KORMARC
개인명, 단체명, 통일표제, 
주제명

단행본, 연속간행물, 
학술기사, 온라인 자료

- 거형 기본정보: 이름, 한자, 생몰년, 
기타 정보

- 추가정보: 활동 분야, 직업, 출생지, 소속, 
기정보, 작, ISNI 등

1,288,507

국회도서 *** -- 인명, 단체명
국회도서 , 학교, 
연구기 , 해외 학술기
의 연구자 정보

<인명> 
- 기본정보: ISNI(혹은 ORCID, VIAF, 
SCOPUS, UCI 등), 표명, 생몰년 

- 참고 정보: 국가, 직업, 소속, 주제 분야 등 

777,436<단체명> 
- 기본정보: ISNI(혹은 UCI) 표명, 설립
년, 폐지년

- 참고 정보: 국가, 단체 유형, 단체 연 , 
이 기  정보 등

KISTI**** -- 인명, 단체명(소속기 )
NDSL에 수록된 국내 
논문

- 한 이름, 문이름, 한자이름, 자 주요 
소속기  등

473,125

출처: *이미화(2012), **국립 앙도서 (2021), ***국회도서 (2020), ****KISTI(2014)를 참고하여 수정 편집한 것임.

<표 1> 국내 기  거데이터 구축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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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디지털 정보자원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 국가 거데이터

와 표 식별체계 목으로 창작자와 콘텐츠의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이 가능하다. 로컬도서 들은 시간과 노력의 경

비가 감될 수 있으며, 각 도서 이 자체 으

로 거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아도 품질 높은 데

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국립 앙도서 은 2018년 5월부터 2019

년 3월까지 국립 앙도서 , KERIS, 부산 학

교, 고려 학교, 성신여자 학교 총 5개 기 이 

참여한 ‘국가 거 TF’를 운 하 다. TF 은 

학도서 에서 서지 구축 시 향력이 큰 종합목

록을 기반으로 한 거데이터 구축 력방안을 

모색하 다. 한 ‘ 학도서  거․ISNI 력 

TF’를 운 하여, LAS 시스템 연계 련 시스템

을 분석하고 이슈를 논의하 다. 한 국립 앙

도서 은 자료 리시스템(TULIP, SOLARS)

에 거 활용 기능을 신규로 개발하 고, 2019년 

12월 자 데이터를 학도서 들과 공유하기 

하여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사용을 희망하

는 학도서 에 보 하 다(이수연, 2018).

국내에서 거데이터는 여 히 소수의 규

모 기 을 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국립 앙도서 이 국가 거데이터 공

동활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거공동

활용시스템을 개발하고 배포한 일은 의미 있는 

일이며, 향후 력형 국가 거 일 구축의 기

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국외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사례 

이 에서는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사례

로 NACO와 VIAF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

을 도출하 다.

2.2.1 NACO

이름 거 력 로그램인 NACO는 1977년 

LC와 GPO(Government Printing Office)가 

공동으로 거작업을 시작함으로 발족되었고, 

1985년 CONSER(Cooperative on-line serials 

project)의 3개 회원기 이 NACO에 이름 거

를 송하기 시작하 다. 1992년 PCC(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가 시작되었고, 

NACO도 1995년 통합되어 재에 이르고 있

다. PCC의 산하단체인 NACO는 정책 원회

와 상임 원회를 두고 주요 방향과 정책, 회원

기  승인 등을 결정하고 있다.

NACO에는 미권 국가인 미국, 국, 호주, 

남미 국가 등이 참여하고 있고, 2018년 900

여 개의 기 이 참여하고 있다. NACO는 참여

기 에 최소한의 기여를 한 기 을 제시하여 

참여를 독려하 고, 어느 정도의 회원기 이 모

집된 2003년부터는 도서  규모와 비하여 

규모도서 은 200건, 소규모도서 은 100건 이

상의 거데이터를 월별 추가하거나 갱신하는 

도서 에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NACO

에 참여하는 기 은 거 코드 작성 시 공통

 표 과 지침을 수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

고, 워크  형태로 진행하는 5일간의 교육 훈련

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NACO의 개요, 

MARC21, FRAD, RDA, LC-PCC PS 등이

다(LC, [n.d.]a).

NACO의 거데이터 구축 건수는 2018년 기

 5,052,577건이다(LC, [n.d.]b). 2015년 이후

로 NACO는 인명 식별자로서 ISNI를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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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을 식별하고 있다(Scanberg & Jin, 2016). 

NACO의 이름 거데이터는 2009년부터 제공

하는 LC Linked Data Service의 기반이 되었

고, 이름 거데이터는 BIBFRAME으로 구축

되어 제공되고 있다(LC, [n.d.]c). 

 

2.2.2 VIAF

가상국제 거 일인 VIAF(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의 개념은 Tillett(2002)에 

의해 제시되었고, 1998년 LC와 Deutsche 

Nationalbibliothek, OCLC의 거 일 통합

로젝트로 시작되었다. 2007년 랑스국가도

서 의 참여에 이어, 각국의 국가도서 이 참

여하 고, 2017년 기  37개 국가, 59개 기

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 VIAF는 OCLC 서

비스로 변경되었다. VIAF의 목 은 거 일

을 연결하고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목록 작성 비용을 이고, 도서

 거 일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VIAF 

서비스는 도서 과 도서  이용자에게 세계 

주요 이름 거 일에 한 편리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한 것이며, 각국의 거 일을 통

합하여 서로 다른 이름을 모아 클러스터화하고 

연결하는 방식의 웹 기반 서비스이다. VIAF

를 통해, 도서 이나 이용자는 선호하는 언어, 

문자, 형식으로 정보에 근할 수 있다(OCLC, 

[n.d.]).

 이러한 방식의 이 은 기 마다 이형 이름

이 링크되는 효과로 목록에서 사용되는 표목의 

거 형식과 참조의 연결구조를 생성함으로 개

별이용자의 국가  문화  요구를 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NACO에 참여하고 있는 기

들은 거 작성 정보원으로 VIAF를 이용한다. 

새로운 거 개념은  세계 으로 단일한 거

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거형을 인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이다(이미화, 

2012). VIAF가 구축한 거데이터는 RDF로 

변환되어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

으며, 항목마다 URI를 부여하 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사례조사 결과, 

국내 상황에 참고할만한 시사 은 첫째 조사 

상 기 들은 거 업무를 도서 의 핵심 업

무로 간주하되, 로컬도서 의 극 인 참여

를 유도하여 력형 거 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사 상 기 들은 참여기 의 

상황을 고려한 실 인 력 정책을 펼친다

는 것이다. NACO는 참여기 의 수가 안정될 

때까지 참여기 들이 최소한 기여하는 기 을 

제시하면서 업 환경을 조성하 고, VIAF는 

단일 거형을 마련하는 신 국가별로 다양한 

거형을 인정하고 이를 연계하 다. 셋째 조

사 상 기 들은 거데이터의 연결을 요시

하 고, ISNI와 같은 국제표 식별자의 활용

을 고려하여 외부데이터와의 연계에 비한다

는 것이다. 넷째 조사 상 기 들은 개방과 공

유라는 흐름을 수용하여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조사 상 기

들은 거와 거의 실제 인 구축 방법에 

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3 국내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한 

선행연구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거데이터 공

동활용의 요성과 필수성에 한 선행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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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 (1991)은 자동화목록에서의 거의 개

념과 유형, 필요성, 표목의 표 화에 해 기술

하 다. 최달 (1997)은 거 일의 구축 상

을 설명하고, 센터와 참가도서 이 공동으로 

거 일을 구축할 것을 강조하 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방안과 모델에 

한 선행연구로 오동근(2000)은 학도서

을 상으로 한국형 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지원과 김

태수(2005)는 기구축된 국가 근 제어 코드

를 자 의 서지 코드와 바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윤정옥(2006)은 

국가 거 일의 력 구축을 한 과제를 검토

하고, 국립 앙도서 을 심으로 한 구축방안

을 제시하 다. 박선희(2007)는 거 구축 황

을 조사하고, 통합 거DB 구축을 한 방안을 

제시하 다. 김미향(2009)은 학도서  간 

거 일 공유를 해 거 클러스터링 도입, 활

동 분야에 한 별도의 서  필드 추가, 최소 

거데이터 생성을 주장하 다. 오삼균 외(2018)

는 국가 거의 공동구축을 한 필수사항을 조

사하고, 거형을 배제한 VIVO 온톨로지 모델 

기반 국가 거 구축모델을 제시하 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인식에 한 선

행연구로 이미화(2012)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도서 의 거제어 황과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그는 조사 결과와 국제 인 동향

을 바탕으로 거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제어 방안을 제시하 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첫째 지속해서 국

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둘째 거와 련된 통 인 거제어 방

식과 근 제어라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실

을 고려하여 다양한 거형을 인정하는 방안과 

거형을 배제한 모델이 제시되었다. 셋째 

거데이터 구축에 실제 참여한 사서들을 상으

로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한 인식과 의

견에 한 연구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립 앙도서 의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한 사서들을 상으

로 면담을 진행하고,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에 한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악하

고자 한다.

3. 연구방법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한 사서들의 

인식 고찰과 함께 지원 요구에 한 의견을 수

집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국가 거공동활용

시스템에 참여하여 실제 거데이터를 구축해

본 경험이 있는 사서 집단을 상으로 진행하

다. 정 미와 강 숙의 연구(2018)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이 분야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이 분야의 탐색  연구의 성

격을 지닌다. 

우선 면담 참여자 선정은 연구 목 에 부합

한 목  표집 방법에 따라 선정하 다.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한 12곳에 참여를 

요청하 고, 요청 결과 <표 2>와 같이 총 10명

이 모집되었다. 거데이터 구축 경험이 있는 

사서를 선정함으로써 집단을 표할 만한 일반

인 속성을 반 하고자 하 다. 

원활한 면담을 해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지

를 사 에 제공하 다. 면담 문항은 국내외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련 연구를 종합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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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별 연령
근무/정리업

무경력(년)
형식 날짜 

소요

시간
거데이터 구축 시작 시기

1 여 30 6/2 화 면담 2020. 8. 20. 15:30-16:10 40분 2020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2 여 50 32/23 화 면담 2020. 8. 20. 16:30-17:05 35분 2020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3 여 30 8/4 화 면담 2020. 8. 21. 15:30-15:50 20분 2020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4 여 30 12/4 화 면담 2020. 8. 21. 16:00-16:25 25분 2020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5 여 30 8/1 화 면담 2020. 8. 24. 15:00-15:25 25분 2010년부터 시작

6 여 40 15/15 화 면담 2020. 8. 24. 16:00-16:30 30분 2020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7 여 50 30/20년 화 면담 2020. 8. 25. 16:00-16:40 40분 2013년부터 시작

8 남 30 7/1 화 면담 2020. 8. 26. 16:00-16:30 30분 2020년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참여로 시작

9 여 40 20/10 화 면담 2020. 8. 27. 15:00-15:30 30분 2018년부터 시작

10 여 30 8/5 화 면담 2020. 8. 28. 15:00-15:40 40분 2018년부터 시작

<표 2> 연구참여자의 구성  면담 일정

고, 인식 조사에 사용된 면담 혹은 설문 문항들을 

비교 분석하여 개발하 다. 면담 문항은 ①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이 이 있었는가, ② 국

가 거데이터의 양과 질은 어떠한가, ③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어려움이 있었는가, ④ 자

에서 구축한 거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은 어

떠한가, 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정착과 

성공을 한 제언은 무엇인가이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사되었다. 연구자의 주 성을 배제하고 신뢰

성을 확보하기 하여 사본을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확인 작업을 수행하여, 연구참여

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평가 작업을 수행하 다. 

한 조사 방법  분석과 련한 쓰기 과정에

서 심층  기술과 주  반성을 통해 연구 진행 

과정과 연구자의 주 성에 해 구체 이고 투

명한 서술로 연구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

다.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개방형 코딩을 

용하여 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분

석하 다. 즉 개념들을 명명하고 유사한 내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 다. 

4. 연구결과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한 사서들의 

인식과 의견을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4.1 이  

4.1.1 거데이터 구축의 기반 마련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참여함으로 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고, 로컬도서 의 거데이터 구축을 한 기반

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하 다.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가 거활용시스템을 

이용해서 희가 다운받고 이 게 사용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거를 시작하는 처지에서 큰 장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번 연구참여자)

소규모의 도서 에서 거를 시작할 수조차 없

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게 국가 거시스템

이 있으니까 시작을 해볼 수 있고, 희가 도입을 

했다는 부분에서 성공 이라고 생각해요. (6번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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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제 하 주제

이
거데이터 구축의 기반 마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어려움

거데이터를 자  형식에 맞게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

품질 거데이터로 복 데이터  선별해야 하는 어려움

거데이터 양 부족으로 다수의 신규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

거에 한 지식 부족

지원 체계 미비 

구축한 거데이터 
활용 계획

검색에서 활용

한 자의 모든 작품의 집  

자 정보(이력, 연구 분야, 직업 등) 디스 이

로컬도서  거형 
변경 계획

수정 계획 없음

수정 계획 있음(외부 지원이 있다면 수정 계획 있음 / 링크 오류가 없다면 수정 계획 있음 
/ 표 화 용 시 부터 수정 계획 있음)

필요한 지원

련 교육  매뉴얼 제공

기 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거 련 규칙 마련

시스템 개발  유지를 한 산  인력 지원

소통 채  창구  의체 구축

시스템과 데이터 고도화 지원

참여도서 에 인센티  부여

<표 3> 키워드 추출 과정 요약

4.1.2 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연구참여자들은 로컬도서 의 거데이터 

구축 시 국가 거데이터를 활용하면 기본 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증 되었다고 하 다. 한 연

구참여자들은 소 서지에 한 거일 반입 

결과 서지와 연결 성공률이 높고, 오류도 다

고 만족감을 표시하 다.

일단 희가 뭐 개별 으로 거시스템을 구축

하기에는 사실 무 인력도 많이 드는 부분이고, 

업무량도 진짜 몇 배로 증가하는 거라 희가 

제로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기에는 되게 힘든 일

인데, 아무래도 국립 앙도서 에서 이 게 데

이터를 그래도 기본 인 걸 입력해서 주다 보니

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시간 활용 인 면에

서 많이 단축된 면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좋은 것 같아요. (1번 연구참여자)

자 거에 한 데이터 표 이나 안정성, 업무 

효율성을 높 다는 거에 해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 이라고 생각해요. (9번 연구참여자) 

일단 거 소 작업 결과 서지랑 연결 성공률이 

96% 이상이거든요, 이용하면서 아직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서 성공 이라고 생각합니다. (3

번 연구참여자) 

4.2 어려움

4.2.1 거데이터를 자  형식에 맞게 수정해

야 하는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려움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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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데이터를 자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어려움을 제시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서 제공하는 국립 앙도

서 의 거데이터 거형과 로컬도서  거

형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 고, 표

목 이외에도 다른 필드 사용의 차이 때문에 

거데이터를 일일이 수정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 하 다. 

거형이 국 하고 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서 희는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

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2번 연구참여자) 

국  거 같은 경우에도 희가 받아보니까 이

게 희 자 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특히 제일 큰 게 37X 태그의 경우에 희가 사용

하기에는 쪼끔 뭐랄까 를 들어서 374 직업에 

교수라고 한다면 국  같은 경우는 꼭 교수라고

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한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좀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

서 그런 걸 자 에 맞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  불편하기도 하고…. 

(1번 연구참여자)

4.2.2 품질 거데이터로 복 데이터  

선별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 검색 시 검색 결과

가 무 많고, 검색 결과 에서 연구참여자가 

찾는 거데이터를 선별하기 해 일일이 코

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 다. 

하나의 사람을 검색하면 데이터가 무 많이 나

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지  방  검색한 분은 다 

동명이인,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12건의 데이터

가 나오더라고요. 구축한 거 보면 내용이 조 씩 

다르고, 구축이 잘 된 게 있고 못된 게 있고, 

그래서 일일이 데이터 많은 것 에 선별해야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례차례 

러보면서 괜찮은 거를 선별하거나 아니면 맘에 

안 들면 희가 따로 생성하는데, 데이터 복 

값이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한 이 있어요. (1번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선별 어려움의 배경

에는 생몰년이 없는 데이터가 많고, 작정보

의 부족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한 연구참여

자들은 동명이인 구분을 한 정보로 여러 활

동 분야, 직업 정보, 소속 정보, 한자를 제시하

고, 동명이인 구분과는 별개로 수상 내역, 등

단에 한 정보, 필명, 연구자 번호를 추가되어

야 할 정보로 제시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국

가 거의 일부 거데이터가 외부 기 의 거

데이터를 그 로 내려받아 사용함으로 인한 어

려움을 지 하 다. 

거데이터의 동명이인 구분은 결국 연도 생몰

년인데 생몰년이 없는 거데이터도 되게 많고

요. 서양인이면 워낙 이름 동일 인물이 많아서 

아직은 동명이인의 부분에 한 데이터 제공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는 어차

피 VIAF에서도 충분히 제공하는 상황은 아니

어서…. (10번 연구참여자) 

동명이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하고 생몰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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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책만 가지

고는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

는 뭐 표작이나 소속 정보라도 넣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6번 연구참여자)

간혹 활동 분야가 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한쪽 분야만 작성이 

돼 있으면 그게 좀 구별하기 어렵고…. (3번 연구

참여자)

국 에서 작성한 데이터가 아니고 OCLC 같은 

곳에서 내려받아 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더라

고요. (4번 연구참여자)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의 거데이

터  업데이트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최신

성이 떨어지는 거데이터가 많고, 제공되는 

거데이터 형식의 일 성 부족에 해 불만을 

표시하 다.

조  아쉬운 거는 에 생성된 거데이터 같

은 경우는 최신 걸로 업데이트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걸로 업데이

트가 되면 그래도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더 확인하기가 쉬운데, 최근 걸로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  아쉽기는 했어요. 

(1번 연구참여자) 

거에 한 국  내에서도 형식이 좀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거에는 

372가 어떻게 풀어져 있고 374가 어떻게 해서 

이 게 방법이 다 달라요…. 거 품질 면에서 

떨어지고 있은 것 같아요. (10번 연구참여자) 

4.2.3 거데이터 양 부족으로 다수의 신규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활용 시 검

색하고자 하는 거데이터가 없어서 로컬도서

에서 신규로 거데이터를 작성하는 데 시간

이 오래 걸리는 것을 어려움으로 지 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국외 인명의 경우 데이터 수가 

고, 특히 러시아, 아랍 등 다른 문화권 인명

의 데이터 수가 부족하며, 단체명의 경우 국외 

단체명은 물론 국내 단체명조차도 거데이터

가 부족하여 신규 코드 작성이 빈번하다고 

하 다.

괜찮은 데이터들의 편차가 무 심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지 않은 데이터

들이 있어서…. 사실 희가 새로 구축하는 때도 

많이 있거든요. (5번 연구참여자)

데이터의 양을 좀 더 늘려가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에 해서는 

그래도 정말 웬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정보도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국외 

인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충분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체명 같은 경우에도 

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거나, 국내단체 경우

도 없는 데이터가 좀 있어서, 체 인 업데이트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4번 연구참여자)

4.2.4 거에 한 지식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거 실무에 한 지식 부족

으로 국가 거데이터 활용 시 제공되는 거데

이터를 로컬도서 에서 그 로 사용해도 되는

지 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하 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한 사서들의 인식에 한 질  탐구  453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자 에서 필요 없는 부분

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정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한 이해가 조  떨어져서…. (6번 연구

참여자)

소규모 학의 경우 거 미구축으로 인해 

거가 무엇인지에 해서조차 악이 안 되는 경

우도 많아요. (8번 연구참여자)

 

4.2.5 지원 체계 미비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활용 시 

발생하는 특정 문제에 해 국립 앙도서 과 

시스템 개발 업체 양쪽 모두 책임 있는 해결방

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에 해 불만을 표시하

다. 

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희가 사용

을 하다가 국 에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희 

OOO 업체에 물어보기도 하고, 시스템의 미비한 

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안정되는 시스

템이 아니다 보니 서로 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정확하게 의가 안 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  어렵긴 

해요. (1번 연구참여자) 

4.3 구축한 거데이터 활용 계획

4.3.1 검색에서 활용

연구참여자들은 거데이터 활용 계획에 

해 거데이터가 구축되면 서지 코드를 간단

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지 하면서, 로컬도서

에서 구축한 거데이터를 자  홈페이지 자

료 검색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하 다. 

일단 희가 원래는 자의 이형이나 뭐 발음 

이런 걸 다 구축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거로 들어가니까 굳이 서지 코드

마다 이형을 기록하지 않아도 그냥 거데이터

에만 넣어도 검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색

의 활용이 되는 것 같고요. (1번 연구참여자)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홈페이지에서 

거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국 에서 하는 방식

을 좀 참조해서 홈페이지에서 좀 구 하고, 다양

한 방안을 좀 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게

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번 연구참여자) 

4.3.2 한 자의 모든 작품의 집  

연구참여자들은 구축한 거데이터를 통해 

자의 모든 작품의 집 이 가능하고, 이용자

가 특정 자가 쓴 모든 작품을 볼 수 있는 서

비스에 활용할 것이라고 제시하 다.

희가 지  이제 한 자가 술한 작을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건 홈페이지에서 좀 표출하

고…. 동명이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책을 술한 

사람이 어떤 걸 썼는지 클릭하면 그 사람 것만 

보이게 해주고 그런 쪽에도 활용할 것 같고요. 

(1번 연구참여자) 

산지원에 따른 도서  홈페이지 업데이트 사

업을 진행한다면 국립 앙도서 의 국가 거검

색 시스템과 같은 개인명이나 단체명을 통해서 

작을 모음으로 보여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

하면 좋겠다고…. (8번 연구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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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자 정보(이력, 연구 분야, 직업 등) 

디스 이

연구참여자들은 이용자에게 자이력, 연구

분야, 직업 등 자 정보를 디스 이 할 때 

거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제시하 다. 

간략하게 그 게 표기를 할 때 에 자의 이력 

같은 거 간단하게 좀 표출시켜주고…. 직업 정도

는 더 표출하지 않을까. 다른 사례를 좀 보고 

희가 좀 많이 참고해서, 최 한 거에 들이는 

에 지가 크니까, 많이 표출하려고…. (1번 연구

참여자)

희가 2018년도부터 거를 구축하면서 이용

자들도 간단하게 해당 자의 출신이나 연구 분

야나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정보를 좀 제공해 

보자…. (10번 연구참여자)

4.4 로컬도서  거형 변경 계획

4.4.1 수정 계획 없음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한 기술지침에서 거형이 달라진다면 달라

진 거형에 따른 로컬도서 의 거형 변경 

계획에 해,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참

여해도 거형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제시

하 다. 

희는 없습니다. 지 까지 되어 있는 자료들이 

무 많아서 희가 지  일단 국  것도 받아서 

수정해서 다시 동양서를 그 게 하는 것처럼, 

재로서는 일단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번 연구참여자)

4.4.2 수정 계획 있음

연구참여자들은 거데이터에 한 국립

앙도서 의 계속 지원과 소 서지에 한 거

일 반입 지원 등 외부의 지원이 있거나 링크 

오류가 없다면 거형을 수정할 계획이 있다고 

언 하 다. 한 연구참여자들은 기술지침 표

화 시 부터 거형을 변경할 계획은 있지만, 

이  거데이터의 즉시 수정은 어렵다고 제시

하 다. 

이게 조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일 인 수정

이 가능하다 그러면 좋죠. 지  희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가 하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일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무 어렵고요. 일 으로 희가 이제 희 나름

로 로컬에서 작성한 기 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 을 만약에 표 화 거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일 으로 거를 한꺼번에 로그램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수정할 수가 있

습니다. (9번 연구참여자) 

데이터 부를 즉시 소 하여 수정은 힘들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기 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바 는 시 에서는 따라가겠지만 

이미 생성된 것을 함께 수정하는 작업은 힘들 

것입니다. 여력이 된다면 조 씩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규칙이 바 다고 해서 즉시 

수정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7번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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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필요한 지원

4.5.1 련 교육  매뉴얼 제공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성공 인 운 을 해서는 거 담당자나 사서

를 상으로 거의 필요성, 유용성, 활용방안, 

최근 동향에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거에 

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

에 한 상세한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

하 다. 

뭔가 희가 공동활용해서 재 다운만 받고 있

는데, 다운을 받으면서 국  거가 복인 서지

도 기타 태그도 많은데 어떤 걸 희가 써야 

하고 어떤 걸 쓰지 말아야 할지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고, 여기에 한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어

요. (7번 연구참여자)

결국 모두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고요. 희도 마찬가지 지만 거

데이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도서 도 많

을 거고,  여력이 안 되는 도서 들도 있을 

거고, 데이터 공동구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해주면서, 어떤 설득 작업

을 하는 것이 먼  최우선 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번 연구참여자) 

제일 요한 건 사실 우리 학교도 희가 거를 

사용하고 있고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국가 거에 참여하게 된 건데, 학교

나 학도서 에 그게 확실히 달돼야 할 것 

같아요. 이 거를 하면 어떤 이 이 있는지 이용

자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사서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편한지에 해서 좀 홍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아직 다른 학도서 도 사실 거라는 게 시간

이 좀 많이 들어가서 안 하던 학교에서 하려면 

이 이 좀 있어야 하실 것 같거든요. (10번 연구

참여자) 

사실 는 링크드 데이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

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도서 에 소장된 것만 

보여주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빨리 

시 의 흐름에 맞게 따라가 줘야, 이용자들도 

빨리 활용도 하고 좀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도서  시스템이 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번 연구참여자) 

4.5.2 기 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거 

련 규칙 마련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한 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거데이터 규칙에 한 국립

앙도서 과 KERIS, 로컬도서 의 다른 입장

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한 규칙 마련 시 기 의 입장을 고려해  것을 

제시하 다. 

제일 큰 건 역시 통일된 규칙이고요. 통일된 규칙

이 생기고 나서…. (10번 연구참여자) 

우선 공통으로 정해진 거 규칙이 필요한 것 같아

요. 물론 국 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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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지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

는데, 사실은 지  없던 신규 거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그냥 그 게 따라가면 되는

데, 사실 거는 이제껏 계속 이어왔고 KERIS 

측에서도 한 번씩 설명회를 하면 거에 한 

부분에 약간 언 을 하셨거든요. 를 들면 이런 

식별기호 같은 경우에도 KERIS 측에서 처음 

안내해줬던 것과 거통제용 자동화목록 형식

에서 안내하는 식별기호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실 희도 국 과 이름을 읽는 표  형식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좀 통일이 되고 해야지, 

공동활용이라는 목 이 확실해야 하지, 지 으

로서는 그냥 희가 가상 거 일에 검색하던 

거를 그냥 희가 시스템 내에서 한번 검색이 

가능해서 좀 편해진 거 말고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는 제일 필요한 건 규칙을 정확히 해줘

야 하는 거고…. (7번 연구참여자) 

거를 희가 반입을 받을 때 희가 국 하고 

다르게 수정한 표목부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해서 작업이 진행 으면 합니다. (2번 연구

참여자) 

4.5.3 시스템 개발  유지를 한 산  

인력 지원 

연구참여자는 각 기  LAS에 용하기 쉬

운 거구축시스템  거활용시스템 개발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 거데이터 구

축의 궁극 인 목 은 이용자의 활용에 있으므

로, 거데이터 구축시스템뿐만 아니라 거활

용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시스템 그 솔루션 업체들이 이걸 잘 같이 개발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 같은 경우는 

OOO를 통해서 계속 오랜 시간 거를 한 학교인

데 OOO에 새로 도입하면서 희는 거 쪽에서는 

되게 뒤처졌었거든요. 희가 뭘 요구를 해도 거

를 하는 학교가 몇 개 없어서, 잘 반 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거를 공동 활용하면서 지  거 

쪽이 조  이 게 개발이 돼서 희가 거를 활용

할 수 있게 거든요. (10번 연구참여자) 

거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지  그 이용자들의 

거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직 로그램이 

지  미비하다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데이터를 구축하는 목 은 이용자들

한테 활용을 시키기 한 건데 그 활용을 하기 

해서는 그 검색 로그램이 우선은 탑재가 돼

야 하잖아요. 그럼 검색 로그램을 공동으로 

국가기 에서 거데이터를 그냥 구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9번 

연구참여자)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시스템 도입비와 유지보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한 거데이터를 기

존 소 서지에 일일이 연결하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소 서지에 

한 거일 반입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 하

다.

 

이제 도서 마다 산 문제가 있어서 도입기는 

지  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1년으로 끝내지 

않고, 아니면 KERIS에서 지원하고 RIS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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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호 차 로그램들은 한 4-5년째 지  

시스템을 도입할 때 도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데, 마찬가지로 도입 비용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

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당 모듈 도입 시 

1년 이후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모듈을 구매하면 큰 비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한 오십 육십만 원 정도 추가 유지보수비

용이 발생할 것으로 상됩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가격 상에 해서 일

원화 창구를 통해서 그냥 딱 모듈을 추가했을 

때는 도입이 얼마, 유지보수비용 얼마라고 정해

놓고 공고하는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

막으로 거의 활용, 검색, 열람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이런 형태의 추가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 (8번 연구참여자) 

희가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이제 기능 뭐 리 

측면 때문에 희 LAS 업체에 유지보수비가 

일년에 50만 원 정도가 책정 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 게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제 시

스템을 희가 못 쓴다고 하더라도 기 에서 부

담에는 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좀 부담이 

돼서…. (5번 연구참여자) 

지  제일 큰일이 희가 거데이터를 받는 것

도 좋지만, 이게 기존 자료에 링크시켜주는 게 

아주 많은 일이더라고요. 과거의 자료들을 다 

소 해서 링크를 해줘야, 거시스템이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링크를 하나하나 다 해주기가 

무 힘이 들어서 사실 뭐 좀 유명한 자 같은 

경우는 정말 수백 건의 작을 남기기도 했잖아

요. 그러다 보니까 링크가 하나하나 다 걸어주는 

게 정말 수일이 걸릴 때도 있을 정도로 무 

오래 걸려서, 업무 효율이 무 떨어지더라고요. 

자동으로 링크까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 연구참여자)

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

활용을 해 필요한 지원으로 국가 표도서

인 국립 앙도서 이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

용 사업을 지속해서 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 다.

희가 일단 인력이 없다 보니까 거MARC를 

계속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국 에서 

구축한 거를 건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정

인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해서 국 에서 계속 

구축한 거를 이차 으로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정인지 그런 것들이 계속 으

면…. (2번 연구참여자)

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

활용을 해서는 거데이터 구축을 한 별도

의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 다. 

희가 소 을 해서 하면 인력이 사실 필요하잖

아요. 이제 그 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 에서 

다고 하면 국가에서 다고 하면 그분한테 변

환에 한 그런 업무를 좀 맡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연구참여자)

4.5.4 소통 채   의체 마련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해서는 소통 채 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 다. 

한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한 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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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실제

인 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주

기 은 국가 표도서 인 국립 앙도서 이 

합하며, 그 이유는 국립 앙도서 은 국가

표도서 이며, 국내 발간자료가 많고, 인력과 경

험이 풍부하며, 표 과 교육의 노하우가 있기 때

문이라는 을 제시하 다. 그러나 국립 앙도

서 이 주 기 이 되더라도 학도서 의 극

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하며, KERIS는 학도

서 의 력을 이끌기 한 홍보를 극 으로 

할 필요가 있고, 국립 앙도서 은 KERIS와 

긴 하게 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다. 

뭔가 소통하는 게 무 힘들더라고요. 를 들어 

시스템의 어떤 이 있거나 좀 아쉬운 이 있어

서 뭐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 을 드리려

고 해도, 국 에 말 을 드려야 될지  국 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정확히 말을 못 해주겠다. 뭐 이 게 말 을 하시

고  시스템 업체에서는 그쪽에서 요구해야지 

우리한테 직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소통 창구가 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번 연구참여자) 

지역별로 표도서 을 지정해서 의체를 마

련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8번 연구참여자) 

주 기간은 재와 같이 국립 앙도서 에서 

주 하는 것이 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록업

무 표 화를 한 교육  지침을 배포하는 국가

표기 으로서 이미 연구한 지식 그리고 구축

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 성 있는 

서지 데이터 연계에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KERIS가 학도서 을 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력 기 으로 동참하여 학

도서 의 심을 일으키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

다. (4번 연구참여자)

4.5.5 시스템과 데이터 고도화 지원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고도화를 해 국립 앙도서 의 국가 거서비

스에서 제공하는 거데이터와 국가 거공동활

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거데이터의 시간차가 

해소된 거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강조하

다. 한 로컬도서 이 거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양방향으로 거데이

터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 다.

희가 국  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검색되는데 이제 시스템에서 검색하면 검

색이 안 되는 게 있는 거 요. 여쭤봤더니, 국 에

서 KERIS로 데이터를 주면 KERIS에서 다시 

희한테 뿌려줘야 되는데 그 시간차가 되게 많

이 걸려서 특히 최신 자료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래서 희가 복으로 

거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다 보니까, 이게 나

에  자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하지 않을

까, 좀 실시간으로 되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1번 연구참여자)

양방향 거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면, 아무

래도 국립 앙도서 도 거에 해서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고, 로우 데이터의 질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3번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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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좀 편해진 면이 있긴 하지만 그 게까지 

막 처음 기 했던 만큼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국가 거활용시스템 시작 목 이 연

동돼서 양쪽 양방향 시스템하고 활용이 확실히 

돼서 뭔가 효과가 나온다는 단계 는데…. (10

번 연구참여자) 

한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의 기능 개선

을 제시하 다. 구체 으로 복데이터 병합과 

오류 수정 요청 기능, ISNI 복 체크 기능, 

거제어 번호만 링크하는 기능, 복 장 문제

가 언 되었다. 

정확한 정보가 연결되는 게 가장 요할 거 같아

요. 정확한 정보를 잘 선별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해요. (10번 연구참여자)

국립 앙도서  제어번호랑 ISNI와 겹치는 게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번 연구참여자) 

한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의 공동

활용의 성공 인 운 을 해서는 로컬도서

에서 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거데이터의 

양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언 하 다. 

목록 작성 시 즉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비율이 

아주 소수입니다. 자료의 목록 작성 시 거 작업

이 되지 않은 자료는 다음에 다시 자료를 재검색

하여 거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넘어간 

자료는 그냥 묻어둡니다. 새로운 자료에 해 

작업을 하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목록 작업 

시 즉시 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았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번 연구참여자) 

4.5.6 참여도서 에 인센티  부여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성

공 인 정착과 운 을 해서는 거데이터 구축

을 의무화할 것과 거데이터 구축에 참여한 도서

에 인센티 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사실 이게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도 지  시범사업으로 

3년을 하고 있지만, 에 띄는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조  

도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1번 연구참여자) 

국 에서 한다고 하기 에 KERIS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냥 했지만, 희는 하지 

않는 입장이고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다르

니까, 사실 이거는 뭐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KERIS 종합목록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부분 기 에서 제공은 처음부터 극 으로 

하진 않았지만 어 든 제공하고 시작을 한 거잖

아요… 아마 그 종합목록에서 목록과 련한 

평가가 진행되면서 기 들이 굉장히 극 으

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안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2번 연구참여자) 

5. 결 론 

5.1 요약  제언

이 연구는 국립 앙도서 의 국가 거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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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시스템에 참여하여 로컬도서 의 거데

이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사서들을 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한 사서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국가 거공

동활용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총 10명의 사서를 

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화 면

담을 진행하 다. 이를 통해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이 , 어려움, 활용 계획, 거형 수

정 계획, 필요한 지원에 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

는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이 은 로컬도

서 의 거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과 시간 단

축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다. 한 연구참여

자들이 인식한 어려움은 거데이터를 자  형

식에 맞게 수정하는 것, 품질 거데이터로 

복 데이터  합한 거데이터를 선별하는 

것, 거데이터 양 부족으로 다수의 신규 코

드를 작성하는 것, 거에 한 지식 부족, 지원 

체계 미비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언 한 거데

이터의 활용 계획은 검색에서 활용, 한 자의 

모든 작품 집 , 자 정보(이력, 연구 분야, 직

업 등) 디스 이이다. 한 연구참여자들은 

로컬도서 의 표  거형 변경 계획에 해 

수정 계획이 없거나, 외부 지원이나 링크 오류

가 없다면 수정 계획이 있고, 표 화 시 부터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연구참

여자들은 필요한 지원에 해 거 련 교육 

 매뉴얼 제공, 기 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거 련 규칙 지원, 거데이터 구축  활용

시스템 개발  유지를 한 산  인력 지원, 

소통 채   의체 마련으로 실제 인 력

방안 모색, 국가 거 공동활용시스템의 기능 

개선  양질의 량 거 코드 확보를 통한 

고도화 지원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국가 거데

이터 공동활용에 한 인식과 지원 요구의 결

과를 토 로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운 을 

한 방법과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도입을 성

공 인 정착과 운 으로 이어가기 해서는 사

서에게 거데이터의 기 와 효과, 활용방안, 최

근 동향까지 아우르는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과 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홍보함으로 거 업

무에 한 의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

구참여자들은 련 교육이나 사후 리의 부족과 

매뉴얼(지침) 제공의 필요성을 지 하 고, 

거데이터에 한 이해의 어려움과 거데이터 

구축 업무에 드는 시간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하

다고 언 하 으며, 거데이터를 어떻게 활용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을 고려해볼 때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련 집  교육 로그램을 운 할 

필요가 있다. 목록 분야의 계속 교육은 서지

정보를 심으로 운 하고 있으며, 거 련 

교육은 부족하다. 컨  국립 앙도서  계

속 교육 로그램  목록 분야는 ‘통합서지용 

KORMARC형식’을 심으로 진행되었고, 2020

년 신규과목으로 목록심화 과정에서 ‘최신 목

록 동향’과 ‘국내 목록의 망 논의’를 다루었고, 

2021년 사이버 로그램으로 ‘서지정보를 활용한 

링크드 데이터’가 있었다(국립 앙도서 , [n.d.]). 

KERIS의 목록 분야 교육 로그램도 ‘통합서

지용 KORMARC 입력 지침 교육’의 업무교육 

심으로 진행되었다(KERIS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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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교육의 내용은 ① 

거데이터의 기 , ② 거데이터의 활용, ③ 

거기술규칙과 포맷, ④ 거시스템, ⑤ 시맨

틱웹 환경에서의 거데이터로 구분하여 운 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거데이터 기 에는 

거데이터의 정의,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목 과 필요성, 구축 시 이 을 포함할 수 있다. 

거데이터 활용에는 거데이터를 활용한 구체

인 방법이나 서비스 사례를 포함할 수 있다. 

거기술규칙과 포맷에는 FRAD와 거기술규

칙, KORMARC( 거통제용) 입력 지침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거시스템에는 LAS 거시스

템 기본 원리, 서지시스템과 거시스템의 연계, 

거시스템의 메뉴, 사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시맨틱웹 환경에서의 거데이터에는 시맨틱웹, 

링크드 데이터의 기 와 활용사례, ISNI와 같은 

국제표 식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거데이터에 한 교육 상은 거데이터 

구축 담당자뿐만 아니라 산 사서를 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거 구축

과 활용은 정리부서 외 다른 부서의 이해가 필

요하므로 정리부서 외 다른 부서 사서와 리

자를 상으로 하는 교육이 병행될 수 있다. 교

육 강사는 문 교수진뿐만 아니라 시멘틱 웹 

서비스 문가, 도서  링크드 데이터 구축 경

험이 있는 사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립 앙도서 은 국가 거데이터 공

동활용을 한 국가 수 의 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해 의체를 마련하되, 주 기

은 국립 앙도서 이 되고 KERIS의 극 인 

조가 필요하다고 언 하 다. 이를 해 해

당 기  간 화와 설득이 필요하고, 거데이

터 구축 건수를 도서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

도 제시하 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가 거데이

터 공동활용시스템 보  시 개발업체와 도서  

간 소통 채 이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이러한 을 고려해볼 때 국가 거데이터 공

동활용 의체를 마련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

하고, 실제 인 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해 첫째 리주체를 고려할 수 있다. 

IFLA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개최한 1977년 국

가서지에 한 국제회의 권고문 제13조(IFLA, 

[n.d.])에 따르면 “각 국가서지 작성기 은 국

제 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명, 개인명  

단체명, 통일표제에 하여 거제어시스템을 

유지․ 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국

립 앙도서 , 2009). 따라서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주 기 은 국립 앙도서 이 합할 

것이다. 둘째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한 

운 원회를 고려할 수 있다. 운 원회는 

학도서 의 구심  역할을 하는 KERIS, 일부 

주요 학도서 , 국회도서 , KISTI가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운 원회와는 별도로 지역별

로 지역 원회를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

역 원회는 각 지역 표도서 을 심으로 

는 별도 선정된 표도서 을 지정하여 운 할 

수 있다. 의체 참여기 은 도서 뿐만 아니

라 거데이터 활용에 심을 가지는 기록 , 

박물 , 출 사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해 기 들이 극

으로 참여하여 거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 거데

이터 공동활용에 극 으로 참여하는 기 에 

별도의 인센티 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46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2권 제1호 2021

다. 를 들어 ‘KERIS 종합목록 기여도 평가 

기 ’처럼, 거데이터 기여도를 평가하는 기

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 의체는 

거데이터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기 과 이제 

시작하는 기 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량 거데이터를 구축하고 

확보하는 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

구참여자들은 거데이터가 없어서 로컬도서

에서 신규작성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어

려움을 지 하면서, 거데이터의 양  확충, 

특히 미 인명, 미 외 다른 문화권의 인명, 

단체명으로의 확  필요성을 지 하 다. 한 

연구참여자들은 오래된 거데이터가 자주 발

견되는 과 거데이터의 비일 성을 언 하

고, 거데이터의 최신성, 통일성, 정확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 하 다. 한 연구참여

자들은 외부 거데이터를 자 ( 거형이나 기

타 정보)에 합하도록 수정하는 데 시간이 오

래 걸리는 어려움을 지 하면서, 거규칙 마

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 하 다. 연구참여자

들은 향후 국가 거 기술규칙의 거형식에 따

른 로컬도서 의 거형 변경 계획에 해 

거 형식의 변경이 어렵다고 하거나 소 서지 

거일 반입 지원이나 인력, 산지원 등 조

건부 변경 계획이 있다고 제시하 다. 연구참

여자들은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해 

거형의 표기 형식이 다른 기 을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 하 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양질의 거데이터를 

구축하고 확보하기 해 ① 거데이터 구축에 

참여하는 여러 기 이 수용할 수 있는 국가 거 

기술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거

데이터를 작성하는 상, 자료유형, 거형의 선

정과 표기형식, 기술해야 하는 거데이터 요소 

등이 포함될 것이다. 국가 거 기술규칙은 의

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하여, 로컬도서

에서 거데이터를 작성할 때 최소한의 업무 

부담을 느끼고 짧은 시간에 거데이터를 구축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거형과 

련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거형을 인정하고 

이를 연계하는 국제 인 흐름을 고려하여, 통일

된 거형의 개념을 유지하기보다는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거데이터 식별

과 향후 외부데이터와의 연계에 비하기 하

여 ISNI와 같은 국제 인 식별자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국립 앙도서 은 VIAF에 국내 10만

여 명의 인명 거를 제공하여 이들에 한 ISNI 

부여 작업을 진행하 다. 2016년부터 국립 앙

도서 은 ISNI 등록기 으로 총 742,534건에 

ISNI를 부여하 고, ISNI KOREA 컨소시엄을 

운  이다(국립 앙도서 , 2018b). 국회도서

은 거데이터의 식별정보로 국회도서  자  

식별번호와 ISNI를 활용하고 있다(국회도서 , 

2020). 

② 거데이터의 포맷 역시 거데이터의 상

호운용성을 향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 

거데이터의 가시성과 재사용성, 웹과의 통합성

을 높이기 해 링크드 데이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립 앙도서 과 국회도서 , KISTI 

모두 거데이터를 포함한 자  데이터를 링크

드 데이터로 변환하여 서비스한 경험이 있다

(이성숙, 2020). 이러한 경험은 국가 거데이

터 공동활용을 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개

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기 의 링크드 데이

터 구축은 자  심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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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 의 거데이터 통합 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③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활성화를 

해 국내에서 기구축된 거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장 국내 로컬도

서 의 거데이터 구축 황에서 국립 앙도

서 , 일부 학도서 , 국회도서 , KISTI의 

거데이터 구축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기구축 거데이터는 거데이터 작성 방식

에 통일성이 부족하므로, 기 의 거데이터 

간 복데이터를 식별하고 처리하기 한 세

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거데이터 품질면에서 거데이터의 최

신성, 정확성,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

히 거데이터에 생몰년과 작정보가 빠지지 

않는 것에 을 두어야 하며, 생몰년과 작

정보 이외에도 여러 활동 분야, 직업 정보, 소속 

정보, 한자가 포함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거데이터에 추가될 정보로 수상 내역, 등

단에 한 정보, 필명, 연구자 번호도 고려할 수 

있다. 한 거데이터에 먼  ISNI를 포함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을 해 국가

지원하에 실시간 양방향 거 구축/활용시스템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

용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로컬도서 이 거시스템을 구

축하기에는 산과 인력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시스템의 도입은 로컬

도서 의 거데이터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 하 다. 한 연구참여자들은 소

서지에 한 거일 반입이 필요하고, 실시간

으로 방향 거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 거데이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이러한 을 고려할 때 국가 거데이터 공동

활용을 해 기개발된 LAS 외의 시스템에 한 

거 모듈을 개발하고, 소 서지에 한 거일

반입 로그램의 참여도서 을 확 할 필요가 

있다. 국립 앙도서 은 2017년 KOLIS II 거

데이터 구축  리기능을 확  오 하 다. 

한 2019년 KERIS 종합목록을 통한 학도서  

서지 구축 시, 연결된 국가 거를 동시 다운로드

하도록 도서 에서 사용 인 LAS(퓨처 리 

TULIP 3.0, 5.0, 아이네크 SOLARS 8)에 기능

을 구 하 고, 소 서지에 거 연결을 한 

거일 반입 로그램을 개발 보 하 다. 

한 거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체 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 거데

이터를 활용한 모범사례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

다. 한 로컬도서 에서 거데이터를 양방향

으로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 거공동

활용시스템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

고, LAS 시스템 개발비와 로컬도서 의 도입

비, 유지보수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이 연구는 거에 한 사서의 인식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거 업무 경험이 있는 사서들

의 인식과 지원 요구를 조사하 다는 데 의의

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첫째 국가 거공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한 10개 

기  사서의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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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원 요구를 분석한 것으로 모든 사서의 의

견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계속

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미 거데이터를 구

축하고 있지만, 국립 앙도서 의 국가 거공

동활용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도서  사서 등 

다른 집단의 경험과 인식들이 심도 있게 분석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분석된 인식과 지원 요구

는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의 수요자인 사서

의 경험에 국한된 것이다. 국가 거데이터 공

동활용 주 기 , 시스템 개발업체, 출 유통업

체,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국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참여한 사서들의 인식을 기술하고 분석하 다. 

이와 함께 양 연구가 병행될 때 효과 인 국

가 거데이터 공동활용에 한 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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